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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한국 경제의 요즈음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샌드위치론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서 더 이상‘ ’ .

성장하지 못할 위기에 한국이 처해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위기감의.

원인은 일본 한국 중국이 유사한 산업 구조 하에서 기러기가 날아가, ,

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동북아 지역의 안행형 성( )雁行型

장 패턴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 한국의 성장 속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앞서가는 일본을 쫓아가기는 벅찬데 중국은 너무 빠른 속,

도로 한국을 따라잡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중국이 모방할 수 없는 독창적 제품을 일본보다 싼 값에 만

들어내는 차별화 전략이 한국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뿐만 아니라‘ ’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방책인 셈이다 한국이 실효성 있는 차별화 대.

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경제 현상에 대해 기존과 다른 현실 인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운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

다 우선 한국 경제를 현재의 입장에서만 보는 단기적이고 정태적인.

관점을 버려야 한다 기술 세계 경제력 판도 인구 구조 등이 급변하. , ,

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측면에서 경제 현실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 산업의 차별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능력보다 급변하는 여건 변화 속에서,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더욱

키워야 하느냐 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한중일간의 경제 정세를 힘들게만 보는 비관적인 안목도 바뀌어야

한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 있는 것을 버겁게만 여겨 낙담.

만 할 필요가 없다 양국의 경제 성장을 시장 확대 요인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더 나아가 한국이 두 나라의 중심에 서서 국간 경제, 3

제휴를 연계하는 동북아의 핵심적 존재가 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를

부단히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이 의 틈바구니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한미 를 적FTA中日

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한미 를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압착 상태. FTA

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까닭이다 한미 로 한국이 미국의 선진 기술을 흡수하여. FTA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급속히 신장시킨다면 한일간 산업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중국이 흉내 낼 수 없는 제품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특.

히 중국과 일본이 취약한 금융 산업을 미국의 선진 기법을 받아들여

급속히 발전시켜 나간다면 한국은 동북아 지역의 금융 중심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중국이나 일본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주체에 대한 인

식도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국가간 장벽이 사라지는 세계화 시대에.

서 정부 경제 정책의 실효성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국의 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각종 지.

원 정책이나 환율 금리와 같은 거시 정책의 유효성은 이제 상실돼가,

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은 궁극적으로 기업 자체별 생존 경쟁.

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 ,

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

는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업의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노조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숙고를 해야 한다.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은 물적 조건만큼이나

정신적 요인도 중요함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지난. 60

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한 것은 물적 조건이 풍족했기 때문이 아님을

새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창의성은 이를 극.

복하고자 하는 열정 속에서 잉태된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신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길은 획일적 평등을 강조하기보다 차별적 존재의

공존을 인정하는 풍토를 만들어내는 교육 혁신에서부터 비롯된다.


